
제2회남원흥부제품바명인전 16기획
2018년 10월 22일 월요일

신명나는몸짓

재치있는입담

즐거움대잔치

제26회 흥부제가 지난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 가운
데 21일 국립민속국악원의 폐막공연을 끝으로 4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
다.
흥부제는‘우애·나눔·보은·행운'을 주제로 남원 요천 일원에서 해마다

열리는 전통문화행사로 춘향제와 함께 남원의 대표 축제로 알려져 있다.
특히,�이번 축제에서는 부대행사로 전국 품바대회에서 활약을 펼친 4명의

각설이들이 출연한 품바 명인전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.
사)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,�주관하고 남원시와 전주매일신문사가 후원한

제2회 남원 흥부제 품바 명인전에는 김광범,�강철민,�한창옥과 여자각설이
옥녀가 해학과 익살스런 입담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.
또한,�초대가수로 구수한 저음의 트로트 가수 조인성이 출연했고 가수 서정

우가 사회를 맡아 재치있는 진행으로 품바명인들과 케미를 선보였다.
이날 행사에서 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는“우리 선조들은 마을의 경사

가 있을 때는 전국의 각설이들을 불러모아 잔치의 흥을 돋구어 왔다.�이러한
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해마다 전국의 품바명인들을 초청해 품바 명인전을
열고 있다”며“남원의 요천강변에서 많은 관객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의
장이 펼쳐져 매우 기쁘다”고 말했다.
한편,�전주매일신문사는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,�풍남문으로 이어지는 관

광벨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
품바 명인전을 열고 있다.� /송효철 기자

❶

❷

❸

❹

❺

❻

❼❽❾

❶~❼ 남원 품바 명인전에 출연한
품바 명인들이 열연을 하고 있는
모습

❽품바명인전초대가수의열창

❾품바명인전을찾아온관객들

4명의각설이들출연관람객들에게큰호응얻어


